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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진 '전범기(?) 차량' 보고 계란 던져 응징한 한
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뉴질랜드의 한 주차장에서 '낙일기' 디자인으로 꾸며진 차를 본 한국인이 이를 '욱
일기'로 착각해 날계란을 던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질랜드 사는 한국인
이 차량 테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차 전면에 전범기 무늬가 랩핑 돼있는 자동차
의 사진과, 해당 자동차의 유리창에 날계란이 던져져 있는
사진 두 장이 포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뉴질랜드에 사는 어느 한국인이 마트에서 장보고 지나가다가 트럭에 욱일기가 랩핑 돼있는 것을
보고 열 받아서 계란을 던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혜로운 대처는 아니지만 '뭐라도 하고 싶었다'며 뿌듯해한다"며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그러나 해당 차량에 새겨진 무늬는 '욱일기'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낙일기'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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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졌다.

욱일(旭日)의 뜻은 '하늘로 승천하는 태양'인데 반해 낙일(落日)은 '태양이 진다'는 의미를 가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는 과거 미 해군의 전투비행대대 '선다우너즈(Sundowners)'가 전투기 꼬리 부분에 그렸던 무늬로 욱일
기를 반으로 잘라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는 모습을 표현했다.

한마디로 일본의 패망을 기원한다는 의미다.

이를 증명하듯 해당 차량에는 낙일기에 총을 쏜듯한 총알 자국까지 표현돼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욱일기와 낙일기를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차량에 화풀이를 한 당사자를 비판하는가 하
면 "만약 욱일기라도 저럴 권한이 있냐"며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페이스북 '서경덕의 대한민국 홍보 이야기'

한편 이같은 일이 벌어진 데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여전히 일본 전범기 디자인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
한 한국인들의 반발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범기 전 세계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은 지난해 5월 외국에 거주 중인 한
인들의 제보를 받아 해외 주요 도시에서 전범기 디자인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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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교수가 욱일기 디자인을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보낸 수정요청 우편물 / 서경덕 교수팀

서 교수팀이 파악한 사례를 보면 미국 뉴욕 최대 백화점인 메이시스 안에 비치된 관광 팸플릿, 호주 시드니
일부 다이소 매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본 전범기 이미지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다.

서경덕 교수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는 전범기 모양을 단순 디자인으로만 오인하는 경
우가 많았다"며 "전범기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려주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버액션토끼' 측이 '욱일기' 논란에 밝힌 공식 입장
한국에서 가장 핫한 일본 캐릭터 '오버액션 토끼'의 작가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인 '욱일기'를 그려 넣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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